
황성규 차관, “케이-방역과 신공항 건설, 항공산업 발전 기여” 

 - 18일 김포공항 찾아 케이-방역 현황 점검… 휴가철 대비 방역 만전 강조

 - 울릉·가덕도 등 신공항 예정지 전파환경 비행점검 등 현장행보 

□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.18(화) 김포공항을 방문하여 케이-방역

현황과 신공항 예정지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전파환경 등에 대한 비행점

검을 마치고, 비행점검 센터, 한국공항공사 등 현장관계자들의 노고에

감사의 뜻을 전했다.

□ 황성규 차관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전국 지방공항의 케이-방역 현황

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출․도착 대합실과 보안검색대, 탑승장 등 현

장을 점검했다.

ㅇ 황 차관은 “현재 국내선은 코로나-19 이전의 약 90%까지 회복되어

있고,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케이-방역의 최전선, 공

항의 방역체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”라고 강조했다.

□ 현장 점검을 마친 황성규 차관은 국토부 항행안전시설* 비행점검용

항공기를 탑승하여 가덕도, 울릉도, 흑산도 등 상공을 비행하면서,

* 레이더시설, 계기착륙시설, 관제통신시설, 전방향표지시설 등 총 32종 2,761대

ㅇ 레이더와 관제통신시설 등의 전파환경 비행점검에 문제가 없음을

직접 확인하였다.

ㅇ 이 자리에서 황 차관은 “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도록 관계부처,

시·도·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줄 것”을 당부하면서,

ㅇ “케이-방역의 성공과 집단면역 형성으로 국내 여객수요가 증가하

면 공항의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, 신공항 추

진과 케이방역 성공이 항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

대”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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